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공판 불출석
서울고법, 건강상 이유로 1월21일 재소환 … 호흡곤란·우울증 악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1월7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에 앞서 “피고인이 와병

중이라 오늘 불출석했다”며 “1월21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관련 공소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2시간 정도만 더 하면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1월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남부구치소는 “김승연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건의했

다.

재판부는 조만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회장은 급작스런 체중 증가 등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고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현재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해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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